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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성 노조파괴로 인한 유성 노조파괴로 인한 
정신질환은 산재!정신질환은 산재!

   

대법원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산재로 인정!

대법원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라

고 인정했다. 대법원은 지난달 27일, 유성기업이 근로복

지공단을 상대로 조합원의 정신질환 산재 결정을 취소해

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. 대법원도 유성기업의 노

조파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의 산재가 

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. 

이로서 유성기업의 8년간 노조파괴가 현장 조합원들을 

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법적으로도 완벽히 입증됐다. 

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

는 있었지만, 노조활동 중 당한 감시 등으로 생긴 정신질

환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. 유성기업이 

저지른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을 힘

들게 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.

투쟁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!

유성지회는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을 유성기업 아산공장으

로 옮겼다. 투쟁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, 유성지회의 투쟁

은 여전하다. 전면파업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. 지회는 

현장에서는 파업 투쟁을 벌이고, 밖에서는 유시영 회장의 

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안팎으로 투쟁을 전개하

고 있다. 

보수언론과 정권의 사실 왜곡, 노조 비방으로 얼룩졌던 

상황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. 자극적으로 폭력상황을 연

일 터뜨리던 기사는 수그러들고 이제는 유성기업에서 왜 

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8년간의 노조파괴를 

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 많은 시민사회단

체들이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. 

보수언론을 통해 왜곡, 과장, 허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

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.

겨울이 와도 투쟁은 계속된다!

가을에 시작한 투쟁이 겨울을 맞고 있다. 계절도 바뀌고 

장소도 바뀌었지만 투쟁은 계속된다. 날씨는 추워졌지만 

유성 투쟁을 향한 연대는 더 따뜻해지고 있다. 유성지회

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‘사수’는 전국에서 성

황리에 상영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

다. 이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‘새로운 시선상’을 

수상했는데, 우리 사회가 유성투쟁을 얼마나 관심있게 보

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. 

두 달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

다시 겨울이 찾아왔다.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조금이나마 

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연대에 있다. 유성

지회 조합원들이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느끼며 매서운 칼

바람을 뚫고 투쟁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연

대를 다시 한 번 조직하자.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

거세도 우리의 투쟁은 연대의 힘으로 더 강해진다. 


